
일본산 경유 수입액 1억달러 돌파
8월 1억400만달러로 사상 최대 … 전자상거래에 할당관세 폐지 영향

일본산 경유 1개월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.

페트로넷에 따르면, 8월 일본산 경유 수입물량은 82만1000배럴로 수입액이 1억400만달러에 달해 2011년 일

본산 경유 수입총액 1억2300만달러에 육박했다.

2012년 1-5월 4만-8만배럴 수준이던 일본산 경유 수입량은 6월 20만배럴, 7월 53만배럴 등으로 기하급수적

으로 늘어나고 있다.

1-8월 수입량은 188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347%, 수입액은 2억2800만달러로 320% 폭증했해 사실상 일본산

경유가 수입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국내 경유 소비량이 월 1000만배럴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다.

시장에서는 2012년 초 1%에도 못 미치던 일본산 경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현재 심리적 마지노선인 10%대

를 돌파했으며, 연말에는 15%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일본산 경유 수입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겠다며 3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데

이어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용 수입품에 한해 3%의 할당관세마저 폐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.

전문가들은 일본산 경유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60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

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 비싼 가격에 수입하지만 세제혜택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

있다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정유기업과 소수 수입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

있으며, 시장가격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.

정부 관계자는 “시장에서 나오는 비판은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”며 “전자상거래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

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국내 시장상황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크다”고 반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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